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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한 마리 더 입양할 때 주의할 점

‘반려견이 혼자라서 외로울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입양할까?’한 마리의 반려견과 지내는 경우 누구

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외출을 

할 때면 집에 남겨진 강아지가 신경 쓰이고, 평소

보다 늦게 귀가할 때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반려견

을 보면 한층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 하지만 한 

마리를 더 입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들이 있다.

◈ 우리 집 개는 동생이 필요한가

반려견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또 한 마리의 

입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강아지를 데

려오면 원래 있던 아이에게는 함께 놀 수 있는 친구

가 생겨서 좋은 걸까? 사회적 동물인 개들에게 무리

의 구성원이 더 생겨나는 것은 아마도 반가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개들은‘인간과의 유대관계’가 정말 강

한 존재라는 것이다. 반려인과의 유대관계가 어떻

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려인과 반려견의 관계는 우리 인간사회로 비유

하자면‘팀장과 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

인에 대한 과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관계

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반려

견의 영역 안에 또 다른 반려견이 생긴다면 어떨까.

◈ 두 마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

처음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가 경계

심이 풀어지면 서서히 반려인에 대한 애정표현이 

하나의‘경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새로 온 반려

견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제

일 중요한 건 바로 반려인과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입양한 반려견

과 기존에 있던 반려견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경

우가, 주인에 대한 소유욕구 때문에 일어나곤 한다. 

평소 잘 싸우지 않고 온화한 아이들도 이럴 땐 사나

운 맹수처럼 돌변하기도 한다. 두 마리 이상의 반려

견을 키운다면 반려인이‘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쟁의 요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해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두 마리의 반려견이 서로 잘 어

울릴 수 있을까? 개는 영역과 구역성이 강한 동물

이다. 이미 익숙한 나의 공간에 낯선 존재가 들어온

다면, 기존의 반려견은 그 개에게 강한 호기심과 경

계심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를 입

양한다면 반려견의 영역이 아닌, 바깥에서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영역성이 강한 개들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

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만나는 것보다는,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더 좋다.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

기 때문이다.

■ 기존의 반려견과 새로 입양하는 반려견이 사이좋

게 만나는 법

1. 반려견을 데리고 넓고 조용한 평지(잔디밭 등 

노즈워크에 적합한 장소들)로 나가 반려견을 풀어 

놓는다. 

2. 새로 입양하는 강아지는 멀리 한쪽에서 보조

자와 함께 바닥에 앉는다. (리드줄로 입양견을 잡고 

있는다) 

3. 반려견을 이끌고 입양견과 보조자 근처로 다가

간다. 

4. 반려견이 입양견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탐

색이 끝나면, 바로 간식을 활용하여 개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조자는 차분히 입양견을 풀어준다. 

5. 서로 어울리며 충분히 놀다가 집으로 같이 들

어온다.


